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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웅 

Q. ‘영상기반 멀티모달에어터치센서 기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팔을 넣고 혈압을 체크하곤 합니다. 이때 팔을 감싸는 공기주머니 부분을 커프라고 합니다. 커프에 공

기가 주입되면서 공기압 센서가 커프 내부의 공기압을 측정하면서 사람의 혈압을 측정합니다. 즉, 사람의 몸으로부터 받은 

압력을 공기주머니로 측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장치를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

니다. 공기주머니를 로봇이 사람과 닿기 쉬운 곳에 붙이고 실험했죠. 수직 방향이 아닌, 전후좌우로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

는 게 어려웠지만 이미지센서를 내부에 장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부드럽습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완충제로 감싸는 형태가 대부분이였습니다만, 완충제로 인해 센서의 감도

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멀티모달에어터치센서는 센서와 완충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응응제품의 다양화와 제작의 저비용화가 가능합니다. 이들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의 소재와 소재의 표면을 촬영하는 이미지센서를 시중 어느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기

존의 방법대로라면 연구과정 중 사용한 공정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이 별도로 개발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

술은 용도와 응용범위에 맞게 어떤 소재, 어떠한 이미지센서를 사용해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센서를 위한 소재와 부

품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의 단순한 하드웨어 구조는 기술의 보급을 앞당길 것입니다.

Q. 이번 기술 개발의 의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기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로 옮겨간 점이 이번 기술 개발

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특수한 전기적 물성을 가진 소재(하드웨어)에 가해

진 힘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일반적인 부드러운 소재

에 가해진 힘을 영상처리를 통해 소프트웨어에서 변환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이 되면 

좋은 점은 앞서 언급한 응응제품의 다양화와 제작의 저비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이 하드웨어가 아니다보니 비교적 폭넓게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이해

를 위해 사람의 ‘통역’에 비유해 볼까요? 기존 기술은 한 사람의 아주 우수한 ‘통역자(하드

웨어)’가 한국어를 영어, 독어 등으로 ‘직접’ 번역했다면, 이번 기술은 일반인이 번역을 잘 

못해도 성능 좋은 ‘번역기(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좋은 번역기가 있

으니, 누구나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Q. 이번 개발 기술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술적·산업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로봇뿐 아니라 의료

복지기기, 사람과 접촉하는 가구, 사무용 의자 및 소파,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재료와 소프트웨어, IT 기기,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널리 득이 될 수 

있는 ‘착한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자 저의 연구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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